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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정복 시장, 집중호우 상황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조치 지시 
- 총 74건 피해 상황 접수, 산사태·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개소 긴급점검 -

- 저지대 취약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 안전 조치에 만전 당부 -

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부

처 장관 및 17개 시도 단체장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집중호우 대처 점

검회의 후, 인천시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와 예방에 만전

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.

지난 14일 오전 5시를 기해 인천, 강화, 옹진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

제됐지만, 지난 나흘간 연수구 동춘동은 누적 177.5㎜, 부평구 구산동

은 177.5㎜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. 

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인명·재

산 피해가 발생했지만, 17일 현재 인천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

았다. 하지만 지난 사흘간 공가 및 담장 붕괴, 토사유출, 침수 등 소

방본부 피해접수 53건, 군·구 피해접수 21건 등 총 74건의 피해가 

접수됐다. 현재 접수된 피해 상황은 모두 복구한 상태다. 

또 한때 통제됐던 지하차도와 도로는 모두 통제가 해제됐지만,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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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해수욕장 해수탐방로, 무의도 트래킹 둘레길 등 중구 해변 산책로 

4곳과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, 중구 갯골수로 친수공간 산책로를 

비롯한 을왕리·왕산·하나개·실미 해수욕장 등 중구 해수욕장 4곳

은 시민 안전을 위해 여전히 통제 중이다. 

또한 이번 주 초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, 시는 

군·구와 함께 15일부터 이틀간 산사태·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개소 

긴급점검하는 등 예찰활동과 안전조치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

있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이번 집중호우로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

타깝다”며 “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측체계를 갖춰 선제 

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지시했다.

특히 “저지대 침수는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, 지하차

도, 반지하 주택, 지하상가를 비롯한 저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점

검을 강화해, 재해·재난 상황에도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

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”고 강조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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